Kt의 앞날『전문경영인체제』
	 1. 소유 와 경영의 분리

   가. 소유의 원리

      ㅇ 사람은 가진자가 더욱더 많이 가지고 싶은 현실이나 보다, 無소유자는

         바라는 “조금만”이라는데 비해 가진의 바램은 좀더에서 더욱더 그리고

         최종은 나만의 소유 “전부”라는것, 남이 하나라도 가지면 마치 큰일이

라도 나는것 같은 이게 오늘날 기업인 소유의원리 인가…?

ㅇ 우리들 서민들은 두개 있으면 하나씩 나눠먹고 나눠가지고 싶은데 비해

   기업인들은 오직 자신만이 소유해야하고 오직 자신만이 먹어야 하는

   어쩜 이려다 보니 한보사건과 IMF라는 국가 위기를 초래한게 아닌가

ㅇ 삼성의 참여도 만일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주겠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매입에 최대한으로 지분확보에 노력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경영의 분리라는 말 한마디에 삼성이라는 대그릅이 침만 삼키는

   어리석은 현실을 우리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 과연 얼마 동안이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수 있을까…?

   2003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변할까…?

   우리들 마음은 누구 할 것 없이 조마조마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전문 경영인 체제

ㅇ 우리 kt는 포철과 다를 수 있다. 포철에는 창업자라 할 수 있는 명예

   회장으로 박태주이라는 힘있고 든든한 거함이 뒷바쳐있다.

   그러나 우리kt는 누가 그런 힘과 kt를 지켜줄 그리고 정부 고위층에

   전문 경영인이 ㅇㅇㅇ라 추천할 사람이 있을까…?

ㅇ 정치권에서 먼저보자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취급 될 경우 모두가 찬밥

신세로 언제 분사와 명퇴가 이루워질지 불안과 초조에 휩싸일수 있으며,

경영이 잘되어 많은 수익과 주식이 올라가면 자기들 사람으로 사장을 

추천” 하여 자신들의 사람 심기에 최선를 다할 것 이다.

ㅇ 우리도 진정하고 영원한 kt맨이 나타나야 “전문 경영인 체제” 가 될 수

    있을것이다

    현재의 체제로는 누가 전문 경영인이라 정부에 건의하고 믿을수 있을까

    주인없는 공기업에서 주인없는 회사로 전략될까 두렵다.

ㅇ 이제라도 우리 kt는 노사가 하나 되어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kt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것인가 그리고 그평행선을 이어줄 사람은 진정

    누구 인가…?

 결론으로 누군가를 노사가 인정한【영원한 KT맨】으로 선정하여, 

앞으로 KT를 위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시 정부에 전문경영인을 

추천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위 사항을 믿을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사항이 이루워질 때 우리 KT는 진정한 『전문경영인체제』로 영원히 순항할 것이라 믿는다


“노사또는 노노가 갈등”을 갖는 현실속에서는 전진과 전문경영체제란 힘들지 않을까

